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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피로회복 간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중재의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제16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이용한 청소년 54,948명이다. 연구변수 간의 관계는 상관분석, 요인분석,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피로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불안을 
경유하여 피로회복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매개변인인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피로회복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또한 불안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피로회복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로회복
을 향상하기 위해 불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피로회복, 불안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anxiety between adolescents’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fatigue recovery, and to secure the evidence data for adolescents’ 
smartphone overdependence intervention. Among the 16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54,948 students were included.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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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mediating effect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Smartphone overdependence had a 
direct effect on fatigue recovery and an indirect effect on fatigue recovery through anxiety. 
Smartphone overdependen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nxiety and fatigue recovery. Also, anxiety 
is verified as the mediation effect between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fatigue recovery. When 
we prepare intervention programs which improve fatigue recovery for adolescents, we need to 
consider anxiety. 

Keywords : Adolescents, Smartphone, Overdependence, Fatigue recovery, Anxiety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 스마트
폰 과의존 위험군이 23.3%로 나타났고, 그중 청
소년 비율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1]. 청
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정신건강을 저하
시키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며 금단 및 
내성이 일어나는 ‘중독’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 3].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신체적 건강 
및 정신건강을 비롯하여 사회적 손상과 일상생활
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4-7].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6개월간의 종적 연구
에서, 문제성 스마트폰 사용의 회복에 마태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즉 병전 정신사회적 적응은 더 성
공적인 회복을 가져왔다고 한다. 따라서 스마트폰 
과의존 대상자의 정신사회적 적응 정도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지
속적인 문제성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기준점에
서의 스마트폰 중독 심각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추
적조사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반면에 기준점에서의 불안 상태나 우울 상
태는 문제성 스마트폰 사용의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8], 스마트폰 
과의존 대상자의 병전 정신사회적 적응과, 기준점
에서의 스마트폰 중독 심각도는 스마트폰 과의존 
대상자 개입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여겨진다. 
문제성 스마트폰 사용자는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불안과도 관계가 있다. 
  스마트폰에 대한 지나친 몰입으로 시간이 지날수
록 이용량이 늘고, 이용하지 않을 때 초조 및 불안 
증상을 나타내는 등 일상생활의 문제를 초래한다
[9].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전화가 오
지 않았는데도 전화벨이 울리는 것 같은 문제를 호

소하였고, 근처에서 스마트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
을 때, 불안과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갔다고 한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혹시 정보를 놓치지
는 않을까 두렵다. 즉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을 만질 
수 없으면 세상과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 불안
하다고 한다[10-13]. 정보를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
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
한다는 보고도 있다[14]. 문제성 스마트폰 사용과 
불안 증상 관계의 이론적 모델에서, 불안은 문제성 
스마트폰 사용을 일으키고, 문제성 스마트폰 사용
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문제 때문에 또한 불
안을 일으킨다고 한다. 따라서 이 모델에 따르면, 
불안과 문제성 스마트폰 간에 악순환 사이클이 있
음을 보여준다[1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스마
트폰 중독은 불안, 우울, 충동성과 수면의 질과 양
의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고[16], 스마트폰 중독
이 인터넷 중독보다 불안 및 우울과 더 강한 관계가 
있었다[17].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폰 과의존과 불안 및 수면의 질과의 관련성 연구를 
하는 것은 스마트폰 과의존 대상자 개입을 위한 경
험적 근거자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불안 외에도, 스마트폰에 대한 노출은 수면 기
간, 수면의 시작과 수면 효율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며,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보상중추를 활
성화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준다[18].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 
중독단계가 심해질수록 수면의 질이 유의하게 낮
아졌다는 보고도 있다[19]. 또한 스마트폰 중독과 
수면 기간 간에는 부적 상관을 보여 스마트폰 중
독이 증가할수록 수면 기간에 부정적 영향을 주
었다[14]. 
  스마트폰 중독이 수면 부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20], 스마트폰에 중독이 될수록 올바르지 
못한 수면 습관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21]. 



Vol. 39 No. 5 (2022)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피로회복에 미치는 영향   3

- 598 -

학생의 경우 다음 날 아침에 에너지 고갈을 증가
시키며, 매일의 과제수행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6]. 피로 또한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련이 있는데, 야간에 사용하는 빈도
가 증가할수록 주간에 피로 정도가 높게 나타났
다. 극심한 피로를 호소한 대상자의 35%에서, 취
침 시간 소등 후 스마트폰 사용이 피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22, 23]. 
  특히 잠이 들기 전에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작
동 시 전자기장과 기기의 스크린에서 나오는 빛 
방출로 인하여 수면의 질이 낮아짐을 보고[24, 
25]하였다. 또한 저녁에 스마트폰 사용이 수면의 
질과 멜라토닌 리듬과 같은 생리적 요소에도 영
향을 준다고 한다[26]. 수면의 질 요소 중 하나인 
주간 기능장애는 낮은 스마트폰 사용집단보다 높
은 스마트폰 사용집단에서 더 높았다. 
  한편 우울과 불안이 수면의 질을 예측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며,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우울, 불안을 
초래하고, 불안이 수면 문제를 초래한다는 연구결
과[10, 27]를 볼 때,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잠으로부터의 피로회복 및 불안의 관계는 서로 관
련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스마트폰 중독과 수면시
간과 수면 부족 등 수면의 질 관련 연구의 대상자 
대부분이 대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과의존 위
험군 비율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
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과 피로회복 간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피로회
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를 본 횡
단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20년 제16차 청소년 건
강행태 온라인조사[28]를 토대로, 중1~고3 학년
까지 60,100명의 응답자 가운데 결측치 대상자를 
제외한  최종 대상자는 54,948명이었다. 표본 크
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400개 학교로 하였
으며, 표본배분은 시도별로 신뢰성 있는 비교분석

을 위해서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하는 방법을 적
용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정부승인통계
조사로 연구자는 질병관리청의 원시자료 공개 및 
관리규정에 따라 원시자료를 제공받아 연구에 이
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 설문 문항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문항을 
설정하고 수정한 도구로 이용하였다. 스마트폰 과
의존 문항은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
다 실패한다’,‘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
기 어렵다’,‘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다’,‘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
다’,‘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
이 있다’,‘가족과 심하게 다툰적이 있다’,‘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
다’,‘스마트폰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직업 등)수행
에 어려움이 있다’등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2였다.

  2.3.2. 불안
  불안 문항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
악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심층조사를 위해 범
불안장애 조사도구(GAS-7, ‘Seven-item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cale)를 사용한 
문항을 도구로 이용하였다. 문항은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조마조마하게 느낀다’,‘걱정하는 것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가 없다’,‘여러가지 것들에 대
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편하게 있기가 어렵
다’,‘너무 안절부절못해서 가만히 있기가 힘들다’,
‘쉽게 짜증이 나거나 쉽게 성을 내게 된다’,‘마치 
끔찍한 일이 생길 것처럼 두렵게 느껴진다’등의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9였다.

  2.3.3. 피로회복
  피로회복관련 문항은 질병관리본부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신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문항으로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
복에 충복하다고 생각합니까’를 나타내는 1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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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28,353 51.6

Female 26,595 48.4

Grade level 
Middle school 28,961 52.7

High school 25,987 47.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cluded for analysis                     (N=54,948)

 

Smartphone dependency Anxiety Fatigue recovery

Smartphone dependency 1

Anxiety .31** 1

Fatigue recovery .17** -.29** 1

M 10.9 3.1 10.91

SD 4.37 19.09 4.37

skewness 1.5 -.79 1.53

kurtosis 2.24 -.70 2.24
*p<.05, **p<.01, ***p<.001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Smartphone dependency, Anxiety, Fatigue recovery     (N=54,948)

2.4. 자료분석 방법

  분석 절차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측정변수들의 신뢰도 분석과, 주요 변수들 간 관
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척도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청소년의 휴대폰과의존이 피로회복에 미
치는 영향과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Baron과 Kenny[29]의 인과단계접근을 통해서 매
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붓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상관관계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총 54,948명 중 남학생 28,353
명(51.6%), 여학생 26,595명(48.4%)이었으며, 중
학생이 28,961명(52.7%), 고등학생이 25,987명
(47.3%)으로 남학생과 중학생의 비율이 5%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1).  

  매개 회귀분석 검정에 앞서 주요 변수들의 변
수 간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
도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휴대폰 의존과 불안(r=.31, 
p<.01), 휴대폰 의존과 피로회복(r=1.7, p<.01)은 
정적상관을 나타낸 반면, 불안과 피로회복 
(r=-.29,  p<.01)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측
정 변수의 왜도는 절대값이 2미만과 첨도의 절대
값이 4미만으로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였다. 

3.2.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과의존과 불안의 변수들
을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요인 간 독립성 유지를 위해 최대우
도 추출 방법과 직접 오블리민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아이겐벨류 고유
값 1이상을 기준으로 요인 적재치 .50이상으로 
구성하는 측정변수로 채택하였다. 스마트폰 과의
존 요인에 대해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불안
요인도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모두 요인적재
량 .50이상을 만족하여 모두 도출되었다. 전체 모
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타당성검 증의 결과 
KMO값(.921)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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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Item Factor Loading Alpha

Smartphone
dependency

1 .779

.92

2 .858

3 .844

4 .635

5 .662

6 .683

7 .620

8 .563

9 .732

10 .588

Anxiety

1 .840

.90

2 .819

3 .816

4 .802

5 .765

6 .756

7 .671

KMO=.921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602107.14(=.000)

Table 3.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of smartphone dependency

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전체 모형 설명력의 누적된 총 분산 값은 
64.03으로 64%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신뢰도 검
증 결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Cronbach alpha는 
.92,  불안은 .90으로 요인들의 내적일관성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3 가설 검증

  3.3.1. 스마트폰 과의존이 피로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안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피로회복에 미치
는 영향에서 불안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우선, 1단계 회귀분석 결과, 스마트폰 
과의존이 매개변인인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β=.309, P<.001).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을수록 불안이 증가됨을 의미한다. 2
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인 스마트폰 과의

존이 종속변인인 피로회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β=.267, P<.001).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
을수록 피로감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3단계 매
개변인인 불안이 종속변인인 피로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불안을 통제한 상태에서 
피로회복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β=.247, P<.001).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
이 높을수록 피로가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매
개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직접 
효과크기(β=.267)보다 감소하여 부분 매개효과
가 확인되었다. 즉, 스마트폰 과의존이 피로회복
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스마트폰 과의존이 
불안을 경유하여 피로회복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
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Baron
과 Kenny의 방법만으로는 매개효과의 크기에 대
한 유의성은 알 수 없으므로, 매개효과의 유의성 
확인을 위해 붓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이
용하였다. 매개효과 크기의 유의성 검증 결과, 
95%의 신뢰수준에서 매개효과는 상한값과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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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al steps B β t Adj.R2 F p

SD→A .215 .309 76.119 .095 5794.136 <.001

SD→FR .187 .267 67.214 .155 5033.446 <.001

SD→FR
(Path A)

.952 .247 62.171 .059 3865.263 <.001

*p<.05, **p<.01, ***p<.001
SD=Smartphone dependency; A=Anxiety; FR=Fatigue recovery

Table 4. Results of mediation analysis

variable
Mediation effect 

coefficient
Standard error

95% Confidence interval

Upper lim it Lower lim it

Anxiety .069 .012 .067 .071

Table 5.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by applying bootstrapping

값 사이에 신뢰구간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개
효과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Table 5). 

3.4. 고찰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피로회
복 간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의 
요약과 함께 그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매개변인인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에 대한 지나친 
몰입으로 이용하지 않을 때 불안증상을 나타낸다
는 연구[9]와 일치하며, 스마트폰을 만질 수 없을 
때 세상과 단절이 된 것처럼 느껴 불안을 느낀다
는 선행연구[10-13]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스마
트폰은 매일 소지하며 손에 들고 다니면서 언제
든지 쉽게 이용이 가능하여, 한정된 장소에서 사
용하는 컴퓨터나 노트북보다 중독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사는 현실에 더욱 깊숙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또래 청소년들과 
한창 활발하게 교류하며 학업에 열중해야하는 청
소년기에,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의존한 
결과로 불안하여 그러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단증상과 유사하게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에 집
착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됨을 의미한다. 
  둘째, 독립변인인 스마트폰 과의존이 종속변인
인 피로회복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과 수면시간과는 부

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14]와 일치하며, 스마트
폰 작동 시 방출되는 전자기장으로 인하여 수면
의 질이 낮아짐을 보고한 연구[24,24]도 이러한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적절한 수면 습관은 건강한 
사회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반해, 밤늦은 시간까지 수시로 바뀌는 
자극적인 화면과 수면을 취하는 동안 SNS확인 
등의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인한 수면부족으로 피
로감이 누적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스마트폰은 학우들과의 상호작용과 다양한 정보
습득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신체·정서적 문제와 일상생활의 장애까지 보
이고 있어, 스마트폰의 과도한 의존을 보이는 청
소년들의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
라서, 청소년들의 양질의 수면시간의 확보를 위한 
중재방안과 스마트폰과의존으로 일상생활의 폐해
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
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피로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불안을 경유하여 피로
회복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스마트
폰 과다사용이 우울, 불안을 초래하고, 불안이 수
면 문제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10,27]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가 스마트폰 과다의존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지속되면서 정서적 문
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30].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야간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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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하기 위해 자주 깬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로정도의 변화를 1년
간 수행한 종단연구에서도 취침시간 소등 후 사
용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주간에 피로를 많이 느
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피로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사
용량이 많은 청소년층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
는 문제로 보여진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중독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과 학교, 국가적
인 차원에서 스마트폰의 과다한 사용에 대한 조
기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
서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면의 질에 대한 남녀
별과 연령별 차이 비교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에 
따른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도 필요할 것으
로 본다. 

4.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피로회
복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피로회복과의 
관계에서 불안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알아봄으로
써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하고자 시도된 조
사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스
마트폰 과의존의 원인과 결과의 영향 관계에서, 
범위를 불안과 잠으로부터의 피로회복에 국한하
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스
마트폰의 중독적 사용과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계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청소년 온라
인행태조사에서 사용된 피로회복 문항이, 잠으로
부터의 피로회복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단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세한 요인들을 분석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불안을 야기시키고, 이로 인한 피로회복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스
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독으로 진행
되는 것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불안을 관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하
는 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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